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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유산, 한지 - 파리에서 선보인다

- 9.4~9.8, 파리 메종&오브제에서 《한지, 순환의 표상》전시

- 9.9, 한지교류세미나에서 복원·예술·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한지 활용가능성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세계 최대규모 디자인박람회 <파

리 메종&오브제> 한지홍보관에서 《한지, 순환의 표상》 전시를 열고, 전통

한지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선보인다.

한지(韓紙)는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전통방식으로 제작되는 한국고유의 

종이로, 통기성과 습도 조절기능이 뛰어나 ‘살아 숨 쉬는 종이’라 불린다. 섬

유질의 독특한 물성과 결이 있는 매끄러움 덕분에 예로부터 시·서·화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그 고유성을 살려 현대 조형예술의 표

현재료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한지, 순환의 표상》 전시는 자연의 재료와 한국고유의 기법으로 만

들어진 종이인 한지를 조명하며, 건축(인테리어), 예술, 공예 등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되고 있는 한지의 존속가능성을 담아낸다.

또한 9월 9일에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일상의 유산, 한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총 4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한지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무한한 미래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간송미술문화재단 유물관리팀 이선형 팀장과 국민대학교 김미

정 교수가 ‘전통한지 제작과정과 유물복원 사례’를 발표한다. 김 교수는 영국 

대영박물관 히라야마 스튜디오에서 보존전문가로 활동하며, 140년간 보관되

어 있던 조선시대 회화를 복원해 전시로 선보인 바 있다. 이어 참우리건설 

김원천 소장은 ‘생활공간 속 함께하는 한지’를 주제로, 한옥부터 현대 건축까

지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해 온 한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진가 



장-샤를 구트네(Jean Charles Gutner)는 한국 전통한지에 작품을 프린트하는 

자신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지의 예술적 확장과 활용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진원 장동광 원장은 “한지는 동양역사에서 지·필·묵의 바탕으로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종이에 머무르지 않고, 부채·함·서랍장 등 다채로운 생활

용품을 만들어 온 소중한 한국의 전통재료이자 생활 속 유산”이라며, “2026

년 한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이번 행사가 한

지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박람회 및 세미나 홍보 포스터 

2. 한지 세미나 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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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행사 개요

○ 프랑스 메종&오브제 한지홍보관 개요 

- 일  시 : 2025. 9. 4(목) ~ 2025. 9. 8(월)
- 장  소 :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홍보관

(Paris Nord Villepinte Exhibition, Hall 5A CRAFT)
- 주  제 : 한지, 순환의 표상 : HANJI, The Representation of the Cycle
- 세부내용 : 전통한지 및 다양한 한지 활용·확산 가능성 전시, 한지샘플북 배포·홍보 등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지교류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5. 9. 9.(화) 14시~17시
- 장  소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오디토리움

- 주  제 : 일상의 유산, 한지(Le patrimoine du quotidien, le Hanji)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부일정 :
시 간 구 분 내 용 발제자

14:00-14:10 인트로
개회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14:10-15:00 세션 1. 전통한지 제작과정과 유물복원 사례

이선형
(유물관리팀 팀장, 간송미술문화재단)
- 간송미술관 소장 전적 및 서화 약
1,000여 점의 보존처리 수행
Meejung Kim-Marandet

(교수, 국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프랑스 판테온-소르본대학 학·석사
통합과정 이수, 영국 런던 대영 박물관
동아시아 회화 보존가 연구원, 히라야마
스튜디오 한국 미술품 보존 등

15:00-15:10 휴 식

15:10-15:35 세션 2. 생활공간에서 함께하는 한지

김원천
(대표이사, 참우리건설)

- 궁궐대목출신으로, 전통한옥과현대
목조건축을이어가는활동지속

15:35-16:00 세션 3. 한지의 예술적 확장과 쓰임

Jean Charles Gutner
(사진가)

- 프랑스에서 지속가능성을
사진예술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지의 고유한
질감을 매개로 작업을 전개하고

있음
16:00-16:10 휴식 및 장내 정리

16:10-17:00 종합토론
허정아 / 좌장

(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진흥팀)

17:00- 폐회선언 사회자


